
Anxiety and Mood █ Volume 7, No 2 █ October, 2011� 73

서      론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음주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알코올 중독자의 직장

에서의 생산성 하락 및 이들의 치료에 대한 비용은 큰 사회 

손실이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를 가진 가정 내에서의 폭력

과 자녀에 대한 나쁜 학습효과 등은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의 

가정의 갈등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비용으로 환

산하기조차 힘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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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에 대한 관대한 문화는 한국사회에서 알코올 남용과 의

존의 문제점이 증가하는 요인이 된다. DSM-IV에 의하면 대

부분의 문화권에서 알코올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뇌중추 억

제제이며 상당히 높은 이환률과 치사율의 원인이 되고 있다. 

미국의 성인 중 약 90%정도가 일생에 한번은 알코올을 사용

한 경험이 있으며, 상당수의 개인들(남성의 60%와 여성의 30 

%)이 알코올과 연관된 좋지 못한 생활 사건들(예 : 취중 운전 

또는 숙취로 인한 결석이나 직장 결근)을 경험하고 있다.1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의 이정균과 이규항의 역학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 알코올 사용 장애의 평생 유병율은 2.23 

%였고 남성 알코올 사용 장애의 평생 유병율은 45.56%였다.2 

2001년도 국민 건강 및 보건의식 조사에 따르면, 음주율이 

성인에서 69.8%, 청소년 32.3%였고, 연령을 보정한 20세에서 

59세 사이의 음주율은 전체 50.6%, 남자 72.8%, 여자 32.1%였

으며 여성의 알코올 의존 및 남용의 평생 유병율은 6.3%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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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examined drinking habits, anxiety, and impulsiveness in employed women.
Methods : We sampled 925 residents aged over 20 years in Gwanak-gu of Seoul. In the process, we divid-

ed subjects into employed women and unemployed women groups and then used the Korean Version of Al-
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AUDIT-K),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and Barratt Impul-
siveness Scale (BIS) to identify patterns in subjects’ alcohol drinking, anxiety and impulsiveness.
Results : Among the 925 respondents, 95.7% drank alcohol, and after the analysis, female problematic 

drinking (12≤ AUDIT-K ≤25) and alcohol dependence (AUDIT-K ≥26) was apparent in 61 (9.5%) and 2 re-
spondents (0.3%), respectively. Female respondents who had jobs tended to drink more and exhibit higher ra-
tios of problematic drinking, with a higher exposure to alcohol than those that were unemployed. The psycho-
logical attributes related to female respondents’ alcohol problems related to state of anxiety and impulsiveness. 
Employed women respondents also showed a higher state of anxiety and impulsiveness than unemployed 
women.
Conclusion : Controlling the frequency of exposure to alcohol, anxiety, and impulsiveness in employed 

women should be considered to be crucial controlling factors related to the hazards of excessive drinking. 
(Anxiety and Mood 2011;7(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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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알코올 의존 및 남용의 평생 유병율은 25.2%였다. 또

한 20세 이상 음주자 중 20.9%, 남자 음주자의 26.1%, 여자 

음주자의 10.5%는 알코올 의존(CAGE 문항 4개 중 2개 이

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되었다.3 이를 볼 때 남성에 비해 

여성의 알코올 사용 장애 유병률이 증가함을 알 수 있고 여

성에서의 음주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알코올 사용 장애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관련성이 있음이 

이미 여러 연구에서 보여지고 있다. 조성진 등이 시행한 연구

에서 알코올 의존 고심의군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우울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4 

조우성 등은 경제생활 변화와 가족생활 변화 등의 스트레스

가 알코올 의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고5 김문두는 남

자의 경우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음주 빈도가 높고, 알코올 

의존의 위험이 높은 반면, 여자의 경우 스트레스와 음주 빈도 

및 알코올 의존의 관련성이 없었다고 하였다.6 그리고 음주와 

흡연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알코올중독과 흡연의

존과는 상관관계가 높다고 하였고7 알코올의존 비율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2 교육수준이 낮

을수록 음주장애의 유병률은 증가하였다8,9는 연구도 있었다.

또한 알코올 사용 장애에 관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으로 밝

혀진 요인들도 있다. 전통적으로 사회는 알코올 의존에 대해 남

성보다도 여성에서 더욱 인정하기 어려워한다.10,11 따라서 여성 

알코올 의존 환자는 남성보다 사회의 반응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고, 낮은 자존감을 보인다고 하며11,12 죄책감과 당혹감은 

음주를 숨기게 만든다.13 그리고 여성의 음주량은 배우자의 음

주량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증명된 바 있고14 45세에서 64

세 사이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15에 의하면, 여성이 흡연을 

하거나 사회경제적 상태가 좋을수록 또한 교육수준이 높으며,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알코올 섭취빈도가 많다고 하였다.

그 동안의 우리나라의 음주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요인 및 

정신병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는 병원이나 수용시설 등에서 이

미 음주문제가 밝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지역사회 

연구에서도 알코올 의존군의 설정에 있어서 주로 CAGE 척

도를 통한 4문항을 통해 간단히 설정한 것이 많았다. 그리고 

그 대상도 주로 남성 음주자 위주로 진행된 경우가 많았으며 

여성 음주자의 문제음주의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연구는 2010년 관악구 주민들을 대상으

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The Korean Version of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AUDIT-K) 척도를 통해 

문제 음주군과 정상 음주군을 나누고 비교 분석하여 문제 음

주군의 위험요인 중 특히 여성에서의 직업의 유무와 연관 지

어 바렛 충동성 척도, 상태-특성 불안척도를 통해 대상자의 

음주습관과 불안 및 충동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대  상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보건 센터를 통해 서울

특별시 관악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0년 7월 19일부터 8월 

6일까지 이루어졌다. 만 20세 이상의 성인 총 925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 중 AUDIT-K 완성자는 925명(100.0%)

이었으며 20세 이상 성인 중 ‘술을 마신다’고 한 응답자는 885

명(95.7%)이었다. 전체 참여자 중 남성이 283명(30.6%), 여성

이 642명(69.4%)을 차지하였다.

조사 방법

면담요원 20명이 무작위로 선정된 관악구 주민들을 대상으

로 직접 방문조사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피면담

자에게 면담의 취지를 설명한 후에 면담을 시작하였다. 조사

에 사용된 시간은 약 25~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각 대상자의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 수준, 직업, 월수입을 조사했고 한

국형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바렛 충동성 척도, 상태-특

성 불안척도를 통해 대상자의 음주습관과 불안 및 충동성을 

조사했다.

조사 도구

사회 인구학적 변인 설문 도구

사회 인구학적 및 음주양태, 흡연양태 변인의 측정에는 본 

연구에서 작성된 설문도구를 사용하였다. 사회 인구학적 변인

으로는 각 대상자의 성별, 연령, 결혼상태, 교육 수준, 직업, 월

평균 소득(경제 수준), 음주주량이 조사되었다. 사회 인구학

적 변인 중 직업항목은 전문직, 비전문직, 파트타임, 무직으로 

분류하였고 전업 주부의 경우 무직에 포함시켰다.

바렛 충동성 척도

충동성 척도는 Barratt(1959)의 충동성 척도-11(Barratt Im-
pulsiveness Scale, BIS-11)을 이현수(1992)가 번안한 것으로 

Likert 4점 척도(1 : 전혀 아니다, 2 : 가끔 그렇다, 3 : 자주 그

렇다, 4 : 언제나 그렇다)로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점수들을 합하여 충동성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Bar-
ratt 충동성 척도로 측정되는 충동성에는 인지 충동성, 무계

획 충동성 등이 포함된다.

상태특성 불안척도

상태-특성 불안척도 한글판(State-Trait Anxiety Inven-
tory)은 정신 장애가 없는 정상적인 성인의 불안상태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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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도구이다. 이 척도는 Spielberger의 상태-특성 불안척도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를 김정택 등이 번안하

였다. 총 40문항으로 구성(STAI-X1 : 20개 문항, STAI-X2 : 

20개 문항)되어 있고, 4단계로 된 Likert식 척도이다. 각 문항

마다 ‘전혀 아니다’는 1점, ‘조금 그렇다’는 2점, ‘보통 그렇다’는 

3점, ‘대단히 그렇다’는 4점으로 채점하며, 반대로 채점하는 문

항이 상태/특성척도에서 각각 있다.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점수

의 범위는 상태불안 척도(STAI-X1) 및 특성불안 척도(STAI-

X1)에서 각각 20~8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수준

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AUDIT-K 음주양태 변인 설문도구

알코올사용 장애 선별검사(Alcohol Use Disorder Identi-
fication Test : Babor, Fuente, Saunders, & Grant, 1992)는 

(WHO)에서 개발한 알코올 진단 선별도구로, 본 조사에서는 

이병욱 등(2000)이 10개 문항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한 AUDIT-K(The Korean Version of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들에 응답한 0점

에서 4점 중의 값을 모두 합하여 채점하도록 한다(1개 문항 

5점 만점). 결과 총점이 11점 이하인 응답자를 정상음주, 12~ 

25점 이하인 응답자를 문제음주, 26점 이상인 응답자를 알코

올 의존으로 분류하였다.

 

음주양태 변인 설문도구

음주양태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변인은 술을 즐겨 마시

기 시작한 연령(음주시작연령),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 여

부(음주빈도), 음주주량, 절주 또는 금주시도 여부, 최근 1년 

동안 알코올 문제로 상담을 받아 본 경험 유무, 해장술을 마

신 경험, 음주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험, 음주로 인

해 기억이 나지 않았던 경험 등이었다.

자료분석

통계 분석은 SPSS 11.5(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

용하였고 유의 수준은 p-value 0.05 미만으로 하였다. 정상 

음주군과 문제 음주군간의 성별, 교육 수준, 경제 수준, 직업

을 포함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카이제곱검정을 통해 비교

하였다. 그리고 직업의 유무와 정상 음주군과 문제 음주군에 

따른 상택특성 불안척도, 바렛 충동성 척도의 결과를 독립표

본 T검증을 통해 비교하였다. 직업을 가진 여성에서 알코올 

문제와 관련이 있는 심리적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상태 불

안척도와 바렛 충동성 척도를 동시에 독립변수로, 연령, 결혼

상태, 교육 수준, 월평균 소득을 공변량으로, AUDIT 점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변량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결      과

본 조사 대상자들은 남자 283명(30.6%), 여자 642명(69.4%)

이었고 나이는 20대가 262명(28.3), 30대가 264명(28.5%), 40

대가 180명(19.5%), 50대 이상이 219명(23.7%)으로 골고루 분

포하고 있었다(Table 1).

전체 925명의 응답자 중 술을 마시는 응답자는 95.7%였다. 

인구학적 특성 별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성별(χ2= 

57.01, p＜0.001)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문제 음주와 알

코올 의존이 여성의 경우 각각 9.5%, 0.3%였고 남성에서는 각

각 27.6%, 1.8%로 남성에서 많았다.

여성에서 직업에 따른 알코올 사용 장애 정도를 보았을 때,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12.2%)이 직업이 없는 여성(5.2%)보

다 문제 음주의 비율이 높았다(χ2=7.02, p=0.008). 또한 직업

을 가진 여성이 무직인 여성에 비해 술에 노출되는 정도가 더

욱 많았다(χ2=13.9, p＜0.001)(Table 2). 여성에서 직업별 알코

올 사용 장애의 정도를 측정하였을 때, 직업의 종류가 알코올 

사용장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χ2=0.31, p=0.57).

남성에서는 직업의 유무와 문제 음주의 비율에는 상관관계

가 없었다(χ2=0.11, p=0.74). 그리고 남성에서도 직업별 알코올 

사용 장애의 정도를 측정하였을 때, 직업의 종류가 알코올 사

용 장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χ2=1.41, p=0.24).

직업을 가진 여성에서 알코올 문제와 관련이 있는 심리적 

요인들은 상태특성 불안척도로 측정된 상태불안(beta=0.13,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umber  

of subject
(N=925)

%

Sex Female 642 69.4  
Male 283 30.6  

Age 20-29 262 28.3  
30-39 264 28.5  
40-49 180 19.5  
≥50 219 23.7  

Marital status Single 299 32.3  
Married/divorce/bereaved 626 67.7  

Education ≤High school 532 57.5  
≥College 393 42.5  

Occupation Professional 189 20.4  
Non-professional 382 41.3  
Part time job 080 08.6  
Unemployed 274 29.6  

Monthly ≤1,500,000 266 28.8  
income (won) 1,510,000-2,500,000 196 21.2  

＞2,500,000 189 20.4  
없음 274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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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40, p=0.02)과 바렛 충동성 척도로 측정된 충동성과 관련

이 있었다(beta=0.16, t=2.58, p=0.01). 직업이 있는 여성이 무

직인 여성보다 상태불안이 높고(t=2.63, p=0.01) 충동성이 더 

높았다(t=2.56, p=0.01). 음주 문제가 있는 여성 집단의 상태불

안이 정상 음주 군에 비해 높았고(t=13.2, p＜0.01), 충동성 또

한 정상 음주 군에 비해 높았다(t=4.3, p=0.02)(Table 3). 또한 

직업을 가진 여성 중에서 정상 음주 군과 문제 음주 군으로 

나누어 상태불안과 충동성을 비교했을 때 문제 음주 군에서 

상태불안이 정상 음주 군에 비해 높았고(t=4.13, p＜0.001) 충

동성 또한 정상 음주 군에 비해 높았다(t=4.56, p＜0.001). 직

업을 가지지 않은 여성 집단에서 정상 음주 군과 문제 음주 

군으로 나누어 상태불안과 충동성을 비교 했을 때에는 문제 

음주 군에서 상태불안이 정상 음주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지 

않았고(t=0.62, p＜0.538) 충동성은 정상 음주 군에 비해 높았

다(t=2.86, p=0.005)(Table 4).

고      찰

본 연구 결과 여성에서의 문제 음주와 알코올 의존 비율이 

남성보다는 낮지만 9.8%로 상당수의 여성들이 알코올 문제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성에서의 문제 음주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직업의 유무였다. 직업

을 가진 여성은 직업을 가지지 않은 여성에 비해 술에 노출 

되는 횟수가 많았고 이것이 문제 음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반면 남성에서는 직업의 유무에 따라서 

음주 양상이 유의하게 차이 나지 않았는데 이는 남성의 경우 

직업을 가지지 않더라고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술에 노출 

되는 기회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때 이 차이를 설

명할 수 있겠다. 

Table 2. Drinking habits and drinking frequency according to employment status of women

Employed women n (%) Unemployed women n (%) Total n (%) Statistics
Normal drinking (AUDIT-K ≤11) 344 (87.5) 235 (94.4) 579 (90.2) χ2=7.02

p=0.008
Problematic drinking (12≤ AUDIT-K ≤25) 048 (12.2) 013 (05.2) 061 (09.5)

Alcohol dependence (AUDIT-K ≥26) 001 (00.3) 001 (00.4) 002 (00.3)

Drinking frequency
None 019 (04.8) 015 (00.6) 034 (05.3) χ2=13.9

p＜0.001
≤1/month 216 (55)0. 166 (66.7) 382 (59.5)

2-4/month 117 (29.8) 059 (23.7) 176 (27.4)

2-3/week 029 (07.4) 007 (02.8) 036 (05.6)
≥4/week 012 (03.1) 002 (00.8) 014 (02.2)

AUDIT-K : The Korean Version of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Table 3. State anxiety and impulsiveness according to employ-
ment status and drinking habits in women

State anxiety
(mean±SD)

BIS
(mean±SD)

Employed women 40.4±7.9 49.5±6.8
Unemployed women 38.7±8.4 48.2±5.8
Statistics t=2.40, p=0.02 t=2.58, p=0.01

Normal drinking (AUDIT-K ≤11) 39.8±7.3 49.2±6.4
Problematic drinking+

alcohol dependence
(AUDIT-K ≥12)

44.0±10.1 52.5±8.8

Statistics t=13.2, p＜0.01 t=4.3, p=0.02
BIS : Barratt Impulsiveness Scale, AUDIT-K : The Korean Version of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Table 4. State anxiety and impulsiveness according to drinking habits in employed women and unemployed women

Employed women

Normal drinking (AUDIT-K ≤11) Problematic drinking+
alcohol dependence (AUDIT-K ≥12) Statistics

State anxiety (Mean±SD) 39.8110±7.3 44.7291±10.1 t=4.13, p＜0.001
BIS (Mean±SD) 48.5203±7.6 53.8958±08.0 t=4.56, p＜0.001

Unemployed women

Normal drinking (AUDIT-K ≤11) Problematic drinking+ 
alcohol dependence (AUDIT-K ≥12) Statistics

State anxiety (Mean±SD) 38.5957±8.4 40.0769±9.4 t=0.62, p=0.538
BIS (Mean±SD) 47.5149±7.2 53.3846±8.0 t=2.86 p=0.005
AUDIT-K : The Korean Version of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BIS : Barratt Impulsiveness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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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등

직업을 관련 분야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을 때 여성에서 

직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음주 양상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다. 이 결과는 여성의 직업을 직급과 분야를 같이 고려하여 

분류하여 평가했을 때 직업에 따라서 알코올 사용 장애의 차

이가 유의미했던 외국의 지역사회 연구와는 차이가 있는 것

이었다.16 이것은 아마도 직업 자체보다도 직급에 따른 업무 

가중도의 차이가 여성에게서 스트레스 요인과 연관되어 문제 

음주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

겠다.

이번 연구에서 같이 조사된 상태특성 불안척도로 측정된 상

태불안과 바렛 충동성 척도에서 측정된 충동성이 직장 여성이 

무직인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음주 문제가 있는 여성에서 

정상음주 군에 비해 상태불안과 충동성이 높았다. 그리고 직

장 여성 집단에서 음주 문제가 있는 여성에서의 상태불안과 

충동성이 정상 음주 군보다 높았지만 무직인 여성 집단에서

는 정상 음주 군과 문제 음주 군을 비교했을 때는 상태불안

의 차이 없이 충동성에만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직장 여성에서의 문제 음주는 직장 여성들의 상대적으

로 높은 상태불안과 더욱 밀접한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경험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는 비율이 직장 여성의 경우 49.7%로 직장 남

성의 35.4%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17 직무 스트레스에 따

른 보상청구건도 여성이 남성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18 또한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이동수19,20 등의 연구에서

도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직무스트레

스와 직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Ka-
rasek과 Theorell21은 여성의 경우 직무 요구는 많지만 통제권

이 적은 일, 지적 능력을 별로 요구하지 않는 기계적이고 단조

로운 일 등이 개인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와 Johnson과 Hall22의 연구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의

사결정권이 더 적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직

장 여성에서 보이는 높은 불안과 충동성도 남성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여성에서의 높은 직무 스트레스에 대

한 반응과 관련성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직장인들은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술을 많이 마신다는 연구,23,24 스트

레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교상의 음주보다 더 많은 양의 술

을 마시게 된다는 연구25를 볼 때 직장 여성들의 직무 스트레

스와 음주 습관과의 관련성도 예상해 볼 수 있겠고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이번 연구에서 드러났던 직장여성에서의 충

동성, 불안과 음주와의 관련성과 함께 직무 스트레스와의 관

련성도 함께 고려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 자체가 서울특

별시 관악구민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

다는 점이다. 둘째, 연구가 일시점에서 횡적으로 시행되었기 때

문에 여성의 직업의 유무와 문제 음주, 불안과 충동성과의 인

과관계를 알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장점

은 비교적 잘 설계된 지역사회 조사를 하였다는 점과 기존의 

다른 연구와 다르게 알코올 사용 장애 문제를 여성들의 직업

문제와 연관시켜서, 나아가 불안과 충동성 문제와 함께 분석

하여 살펴보았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알코올 의존은 남성 질환으로 여겨져 왔고 아

직까지도 남성의 유병율이 여성보다 훨씬 높지만 여성의 유병

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

면서 여성의 음주 기회가 늘어난 것과 분명 관련이 있다. 따라

서 직장을 가진 여성에서의 음주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

요한 시점이고 이번 연구에서 드러난 직장 여성에서의 불안

과 충동성 문제에 대한 가정과 사회에서의 고민과 해결책이 

요구되며 앞으로 직장 여성에서의 음주 문제와 관련된 여려 

요인들에 대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요      약

본 연구 결과 여성에서의 문제음주와 알코올 의존 비율이 

남성보다는 적지만 9.8%로 상당수의 여성들이 알코올 문제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에서 

음주 노출 기회가 더 많고, 실제로 음주에 대한 문제가 더 많

이 발생하며 이는 여성의 상태불안과 충동성과 관계가 있다. 

여성에서는 직업을 가짐으로써 음주 노출기회가 많아지고 직

장 생활에서의 불안 및 충동성이 문제 음주를 일으키는 원

인이 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직장 여성의 

음주 노출 기회와 불안 및 충동성 조절이 음주 위험 요소의 

중요한 조절 요인으로 생각된다. 

중심단어 : 술·불안·충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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